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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나긴 의 터널 속에서 빠져 나오는 즈음 지난 월 일 일 양일간 제주 비자숲힐링센터에COVID-19 11 24 ~25

서의 제 회 컨퍼런스 개최는 그 동안 익숙해졌던 온라인과 함께 오프라인 행사도 활성화되어 너무나 3 PRM 

기뻤다 온 오프의 하이브리드 방식으로 추진한 이번 대회지만 온라인 보다 오프라인에서 보다 다양한 형. ·

태의 참여가 있었다 컨퍼런스 개최를 축하하듯 카타르 월드컵도 우리 대회 기간 동안 개최되어 더욱 흥을 . 

돋우었다. 

올해의 마지막 뉴스레터인 년 가을호는 컨퍼런스 특집으로 꾸미게 되었다 온 오프라인을 동시에 개최22 . ·

하는 형태로 진행되어 온라인 및 오프라인 참가자가 작성한 후기를 각각 수록하였고 컨퍼런스 행사장인 제, 

주 비자숲힐링센터에서 제공된 힐링체험프로그램 참여 후기도 실었다 매년 리스크관리 발전에 헌신하고 기. 

여한 이를 위한 리스크어워즈 시상식도 항상 컨퍼런스와 함께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발표자도 많이 늘어 하루 일정으로 하기에는 많은 트랙이 필요하여 이틀간의 일정으, 

로 진행하였다 차기대회도 이틀 이상의 일정으로 계획하는 것을 기본으로 검토해야 할 것 같다. . 

올해 초 집필을 시작했던 리스크기반 견적지침 이 포함된 프로젝트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 ( )「 」 

발간의 약속도 지키게 되어 특히 뿌듯하다 이 부분은 행사 제 부 출판기념회 때 발표회를 가졌다. 7 . 

올해부터는 분기별로 단합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회원들의 만족감과 유대감을 높이는 행사가 되고 있다. 

이번 가을호에는 지난 월에 가졌던 충남 서산에서의 단합행사 소식도 소개하였다11 . 

뉴스레터 맨 뒤에는 내년 와 한국 연구원 그리고 한국건설관리학회 리스크관리위원회가 통합으K-Risk VE

로 추진하는 리스크전문가 양성교육 연간 프로그램을 계획 사전 공지하였으니 회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를 바란다. 

이번 뉴스레터 가을호 발간과 함께 년 임인년도 이제 마무리하고 년 계묘년을 맞이하게 되었다2022 2023 . 

새해에는 토끼와 같이 부지런히 노력해서 역경을 이겨내고 우리 그리고 대한민국 리스크관리의 문K-Risk 

화도 크게 성장시키는 한해로 함께 만들어 나갈 것을 기대한다. 


